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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의 종간 교잡종으로 추위와 쓰러짐에 강해 혹한기와 생육환경이 불량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겨울철 

조사료 작물이다. 재배시기는 벼 재배시기와 겹치지 않으면서 겨울철에 고품질 조사료 생산이 가능하여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

있어 국산 종자생산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. 본 연구는 트리티케일의 고품질 종자생산을 위한 적합한 수확시기와 건조온도가 

종자발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밭 시험포장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재배한 트리티케일 

‘조성’ 종자를 황숙기(출수 후 35일), 완숙기(출수 후 40일), 고숙기(출수 후 45일)에 수확 후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. 종자의 수

분함량이 13%에 도달할 때까지 무가온송풍 건조한 종자를 대조구로 하였고 가온(40, 45, 50°C)송풍하거나, 수분함량이 16%

까지는 무가온으로 건조시킨 후 가온(40, 45, 50°C)송풍하여 13%까지 건조하는 방식을 처리구로 사용하였다. 발아율은 각 처

리별로 50립씩 6반복으로 5일간 20°C생육상에서 발아시켜 잎이 5cm 이상 발아된 종자비율로 측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완숙기와 고숙기에 수확한 종자 발아율은 건조방법과 무관하게 88% 이상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황숙기 종자는 무가온송풍건

조에서도 69%로 매우 낮았다. 가온송풍건조에서 각 수확시기별 발아율은 온도조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

다. 수분함량이 16%가 될 때까지 무가온 건조 후 송풍 건조하였을 경우에도 완숙기와 고숙기의 발아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

않았지만 황숙기의 발아율은 40°C(73%)에서 건조하였을 때보다 50°C(55%)에서 건조하였을 때 크게 감소하였다. 결론적으

로 트리티케일은 황숙기에 종자용 수확은 적합하지 않으나 황숙기에 종자를 수확할 경우에는 무가온송풍으로 종자 수분함량

을 16% 이하로 떨어뜨린 후 40°C 이하로 송풍 건조했을 때 발아율이 가장 좋았으며, 완숙기와 고숙기에 종자용 수확 시 50°C 

이하로 송풍 건조했을 때 발아율이 가장 높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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